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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 속에 성장

송채원

 코로나19가 시작되고 3년 동안 우리들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. 사회적 

거리두기로 재택근무와 집콕 생활이 증가하면서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졌다. 마

스크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마스크 없이는 다중이용시설 입장이 제한되고 

패션아이템으로 사용될 만큼 마스크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. 온라인 

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 마스크 벗은 모습이 더 낯설고 어

색하게 느끼게 되었고 자가 키트로 일주일에 한 번씩 코를 찌르는 것은 당연한 

일상이 되어버렸다. 코로나19로 생겨난 신조어로 위드 코로나, 코로나 블루, 언

택트,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, 팔꿈치 인사 등 생소한 단어와 문구도 많이 사

용되면서 이제는 친숙한 단어로 바뀌었다. 이로 인해 변화된 일상 속 자연이 주

는 생태공간에서 삶을 성찰하며 다양한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를 

소개해본다.

지난 3년간 나는 자연에서 생태적 삶을 실천하며 살아왔다. 코로나19가 시작되

고 집에만 머물면서 쌓였던 우울함과 답답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우리 가족은 

주말농장을 시작했다. 주말마다 영종에 있는 작은 농장에 가서 배나무, 상추, 토

마토, 가지, 수박, 호박, 마늘, 옥수수, 고구마, 고추, 깻잎, 배추, 오이 등 여러 가

지 채소들을 가꾸며 자연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. 씨앗을 심은 곳에 물을 주

고 햇빛과 공기를 받으며 성장하는 과정이 내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

다. 왜냐하면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작은 농작물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 자

라는 것을 보며 스스로 성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. 작은 농작물도 자연에서 잘 

적응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코로나19 핑계를 대면서 새롭게 바뀐 일상에 적응

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하며 지내왔다. 내가 적응하지 못한 시간과 그 속에 불평

불만 가졌던 마음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. 또 흙을 다루면서 마

음의 안정을 취하고 자연의 조화로움을 느끼며 힐링할 수 있었다. 자연을 통해 

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생활하는데 활력을 가져다주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가족과 

깊은 소통으로 더 돈독한 관계가 형성되었다. 코로나 시대에 조금이나마 삶의 

여유로움을 가지고 활기를 얻을 수 있었다. 내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

여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힘이 되었던 주말농장에 감사함을 느끼며 심어둔 

작은 채소들에게 이제 내가 위로해주고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. 

도심 속 자연과 사람은 함께 공존하여 삶을 살아간다. 자연에서 씨앗이 싹을 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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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고 뿌리를 깊이 뻗어 나아가는 과정에서 물과 햇빛과 바람이 필요하다. 마치 

사람이 태어나 걸음마를 띠는 과정에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. 

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때 비로소 생태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. 마음의 문

을 열고 성찰의 기회를 준 자연에게 고마움을 가지며 나도 기후위기나 환경문제

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연을 잘 가꾸고 친환경을 유지하는 데 앞장서고 싶다. 내

가 자연에서 성찰한 것처럼 다른 이들도 자연을 사랑하며 함꼐 생태적 삶을 살

아가길 꿈꿔본다.


